
해양생명공학 육성대책 "허술"
해양수산부 , 생명공학단 설치 … 구체적 육성방안 거의 없어

차세대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떠오른 해양생명공학산업 육성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으나 구체성

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생명공학산업시장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관련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우선 부산의 수산과학원에 연내로 가칭 생명공학단 을 설치, 필요한 연구인력과 장비

를 확충한 뒤 본격적인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

생명공학단은 교잡전복 등 30여개의 새로운 양식품종을 개발하는 한편 유전육종을 이용해 재래품종을 우량

품종으로 전환, 이를 어민들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또 수산과학원, 한국해양연구원(KMI) 등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체들을 참여시켜 갯지렁이, 해조류 등 해양생

물들을 활용, 항암제나 슈퍼세제 같은 새로운 의약품이나 신소재를 개발하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햇빛이 도달하지 않은 수심 200ｍ 이상의 바닷물로 안정된 저온상태에서 장기간 숙성돼 영양염

류가 풍부하고 병원균이 없어 기능성생수와 화장품 등에 널리 사용되는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로 했다.

해양부는 모두 494억원을 들여 강원도 고성군에 2만여평 규모의 해양심층수 시범단지를 조성, 빠르면 2004

년부터 해양심층수를 생산해 시험 유통시킬 계획이다.

해양부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육상자원 고갈에 대비해 이미 오래 전부터 해양생명공학

분야에도 투자를 해오고 있어 선진국들에 비해 늦었지만 차세대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해양생명공학을 집중육

성하기 위해 예산, 인력, 장비 등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생명공학 시장은 2010년께 20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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